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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10년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는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사회 다방면에서의 비상체제

'正常化'와 세계 중심국가로의 '跳躍'으로 요약된다. 2009년 각 경제주체의 노력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나타냈던 한국은 2010년 비상 운영체제를 정상화

하려는 노력을 진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10년을 맞이하여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움

직임을 전개할 것이다. 민간부문은 여전히 잠재된 위협요인을 예의 주시하며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연이은 국가

적 이벤트와 대형 스포츠 행사로 국민적 자부심과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

으로 예상된다.

2010년 국내 10대 트렌드는 ① 국격제고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한 해가 될 것

이다. 세계 최초로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은 국력에 상응

하는 기여외교, G20 정상회의 개최, 한국적 가치 재조명 등을 통해 품격 있고 성숙한 국

가로 발돋움하려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②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것이

다. 후계체제 완성 및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대외 유화공세가 강화되며, 정상

회담 성사 등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轉機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③ 지방선거가 지역

밀착형 정책선거로 될 것이다. 민선 5기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앙의존형 조직선거에서 지역밀착형 정책선거로 선거패러다임이 점차 변화할 것이다.

④ 고용창출이 미흡한 경기회복이 예상된다. 수출증대,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경

제는 정상화 과정으로 진입하겠지만 고용회복은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⑤ 효과적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대규모 경기부양조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및

환원 과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데, 금리인상과 재정긴축은 신중하게 추진될 것이

다. ⑥ 지원축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전환기도 예상된다. 중소기업 지원조치가 단계적

으로 축소되면서 한계 중소기업은 자생력 강화에 노력할 것이며, 반면 우량 중소기업

은 자금조달 기회 및 조달금리가 개선되는 등 여건이 호전될 전망이다.

⑦ 통신·미디어 시장의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유무선 통합 체제가 구축되고 他산업

과의 융합이 본격화되면서 무선인터넷의 대중화가 진전될 것이다. 미디어 시장은 하반

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신규 선정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⑧ 기업경영은 新3高와

新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원화가치, 물가, 금리가 동반상승하며 선진기업의

압박이 심해지고 신흥국 기업이 추격하는 협공체제가 한국기업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

다. 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년 이슈, 근로시간 유

연화 등 관련 제도와 정책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⑩ 여가문화가 親환

경·고급化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경기회복과 환율하락으로 국내외 여행이 활발해지

고, 의료관광, 전시 이벤트, 공정여행(fair travel) 상품 등장 등 질적 향상도 이루어

질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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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국내 10大 트렌드 예측에 대한 평가 》

□ 예측한 트렌드가 대부분 적중했으나, '경기침체 본격화'는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과 글로벌 위상 강화로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

- '불황(Recession)'과 '경제살리기(Recovery)'로 제시한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는 정부의 효과적인 경기부양책과 주력기업의 선제적 대응 및

선전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며 적중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위축 등으로 지표와 체감경기와의 괴리가

지속되면서, 가계·기업 분야에서 불황을 전제로 제시한 트렌드가

예상과 일치

2009년 국내 10大 트렌드와 실제 상황

구분 트렌드 예측 2009년 실제 상황 평가

경제

일반

① 경기침체 본격화
- 1/4분기 마이너스 성장

-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으로 하반기 회복세
△

② 고용 위축
- 일자리 창출력 회복세 미흡

- 고용불안감은 다소 진정
○

③ 기업대출 부실화와

자금시장 위축

-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 상승

- 기업대출 감소 등 자금시장 위축
○

④ 저금리 전환과 자산

디플레이션 약화

- 기준금리 인하 및 시장금리 큰 폭 하락

- 부동산 등 자산가격 안정세
○

정책 ⑤ 한국형 뉴딜정책

- 확대편성된 SOC투자를 상반기에 집행(68.2%)

- 내수진작 효과 큰 경인운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착공

○

정책

기업

⑥ 녹색성장시대

본격 점화

- 녹색성장 분야에 정부 예산 대폭 증가

- 녹색산업 분야에 대기업 진입 가속화
○

기업
⑦ 기업의 전략적

구조조정

- 사전적, 전략적 비용절감형 구조조정 단행

-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기업 성공이 사례化
○

가계

⑧ 新가족주의 문화의

대두

- 불황, 신종플루 등으로 가족중심의 문화 확산

- 가족주의에 기반한 영화·드라마 인기
○

⑨ 가치·신뢰 중시

소비패턴 확산

- 소비자 총지출 최소화(해외지출 감소 등)

- 불황 중 가치혁신형 상품들이 히트
○

외교
⑩ 불투명한 한반도

안보 환경

- 오바마 정부와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및 강경한 대북제재

- 서해 NLL 도발 및 3차 서해교전 발발

○

주: ○는 전망과 실제 상황 일치, △는 트렌드는 일치했지만 정도의 차이, ×는 불일치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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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국내 10大 트렌드 》

키워드: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체제의 '正常化'와 세계 중심국가로의 '跳躍'

□ 2010년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경제·사회의 비상 운영체제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연대기적으로는 새로운 10년을 맞아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진정한 21세기의 원년에 해당

- 국정리더십은 정상체제로의 연착륙을 위해 정교한 정책집행과 아울러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전방위적 기틀 마련에 역량을 집중

ㆍ출구전략 시기, 지자체 정착, 남북관계 개선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

-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잠재된 위협요인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체감 환경은 경기회복세와는 괴리를 보여 산업과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전개

- 사회적으로는 연이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여가와 문화 생활이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예상

2010년 국내 10大 트렌드

분야 10大 트렌드 정상화 도약

정치

외교

① 국격제고 노력의 집중 전개

②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남북관계

③ 지방선거의 지역밀착형 정책선거化

한국적 가치

대화와 협상

정책선거

세계 중심국

정상회담 성사時

지방자치 정착

경제

④ 고용창출이 미흡한 경기회복

⑤ 효과적 출구전략의 모색과 신중한 추진

⑥ 지원축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전환기

경기회복세

금리·재정 정상운용

지원 단계적 축소

일자리 창출 노력

-

자생력 강화

산업

경영

⑦ 통신·미디어 시장의 지형 변화

⑧ 新3高, 新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한 기업경영

⑨ 베이비 붐 세대 은퇴의 본격화

시장원리 작동

新경쟁체제

-

新서비스 출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도·정책 선진화

사회 ⑩ 여가문화의 親환경·고급化 양적 확대 질적 향상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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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격제고 노력의 집중 전개

품격 있고 성숙한 세계국가를 향해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

□ 세계 최초로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은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대

- 汎정부적 공적개발원조(ODA) 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제개발

협력기본법」을 제정(2009년 12월)했고, 원조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

ㆍ국제금융기구 출자지분 상향: GDP 대비 1.95% 수준(2011년)

ㆍODA 확대: 10억달러(2009년)→ 30억달러(2015년)

- 베트남, 캄보디아 등 중점 지원국을 선정하여 맞춤형 경제발전 공유

사업을 전개하는 등 한국형 ODA 모델을 개발

□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국가브랜드 제고의 기회로 활용

-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결합하여 국가 이미지 개선작업을 전개

- 본 행사와 연계된 부수 행사를 유기적으로 배치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G20 정상회의를 활용한 국격 제고 계획

구분 내용

국가이미지 제고

▷글로벌 한국학 육성: 중남미·아프리카·동남아에 교육과정 지원

▷간판으로 만드는 매력있는 거리 조성

▷대한민국 전통연회축제, 한국문화박람회, 세계 음식관광축제 개최

연계 행사

▷디자인코리아 2010 연계 국제 브랜드 콘퍼런스 운영

▷주식회사 기술대한민국 전시관 설치

▷IMF 아시아 콘퍼런스,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포럼 개최

자료: 국가브랜드위원회 (2009. 12.). "G-20 정상회의 계기 국가브랜드 제고 주력"을 토대로

재작성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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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격조 있는 사회를 지향

□ 대내외적으로 한글·한식·한류 등 한국적 가치와 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내실화를 향한 노력이 본격화

- 민간의 창의력을 접목하여 문화유산과 콘텐츠의 세계화를 추진

ㆍ유형 문화재에 이야기를 입히고 디자인 소재로 활용하는 한편,

한류의 수출사업화와 한식의 표준화를 통해 한국문화를 상품화

- '20大 명인, 명품, 명소'를 발굴하여 G20 정상회의와의 연상작용을

통해 한국문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도 구체화

- 부상하는 한국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후진적 병폐를 제거하자는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고, 부진했던 기부문화의 활성화도 촉진될 전망1)

□ 국제행사와 한국적 가치의 재평가에 따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증진되면서 해외봉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글로벌 시민의식이 성숙

- 민관 공동으로 해외봉사 활동을 통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적극 추진

ㆍ외교통상부는 세계적 규모인 정부파견 해외봉사단을 2013년까지

2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기업, NGO 등과의 협력을 심화할 예정

ㆍ종교사회단체는 물론 동호회 차원에서도 해외봉사가 활발히 전개

-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을 기치로 한 프로그램도 충실화

ㆍ외국인 맞이 환대서비스 개선과 함께 다문화 가족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Rainbow + Korea' 사업을 통해 열린 사회를 지향

1) 정부도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5%에서 20%로 상향하고, 한도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

공제제도를 확대하는 조치를 실시할 예정. 기획재정부 (2009. 12.). "일자리 창출과 경제선진화를

위한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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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남북관계

북한의 대외 유화공세 강화

□ 후계체제 완성 및 식량난 등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대외관계 개선이 절실

- '2012년 후계체제 완성'을 위해서는 2010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상황

ㆍ2009년 헌법개정 및 핵실험으로 후계체제 완성의 정치·군사적 토대는

마련되었으므로, 북미·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대외환경을 안정시키고

경제재건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북한의 향후 핵심과제

- 화폐개혁 이후 안정적인 식량 및 소비재 공급처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외관계 개선이 필요

ㆍ화폐개혁으로 주민의 구매력은 크게 증가했으나, 식량 및 소비재

부족현상은 해소되지 않아 물가폭등이 우려

□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은 핵문제 해결에 있어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등 대남·대미 유화공세를 펼 전망

- 북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

ㆍ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사항인 <신년공동사설>에서 이러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

- 남북관계 및 핵문제에서 상당히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

ㆍ특히 이번 <신년공동사설>에는 '10.4 공동선언'(2007년 남북정상

회담 합의사항)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주목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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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남북관계

□ 6자회담 등 이해관계국 간의 협상뿐 아니라 정상회담 성사 등 다양한

대화통로가 가동되며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轉機가 마련될 가능성

- 2010년에는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양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등

대화와 협상이 활성화될 전망

ㆍ상반기 중 1~2차례 북미회담이 열린 후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포럼(南北美中 4자회담)'도 가동될 것으로 예상

ㆍ일본 하토야마 총리도 "분위기가 성숙되면 방북한다"는 계획

- 한국정부 역시 올해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으로,

북한이 핵문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등을 의제로 수용할 경우

남북정상회담의 극적 성사도 가능

ㆍ그간 북한은 상기 의제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최근

대남 유화공세를 감안할 때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

□ 北核 6자회담에서 북한이 非핵화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는가 하는 것이 관계개선의 관건

-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이 '역전 불가능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실행에

들어가야 관계개선 및 경제지원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북한이 이에 어느 정도 부응할지는 아직 미지수

ㆍ특히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

- 北核협상이 성과를 보일 경우 남북관계는 전환국면에 접어들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의 본격적 해빙은 기대難

ㆍ그러나 北核협상이 난항을 겪더라도 2010년 외부 경제지원이 절실한

북한이 핵실험 등의 강경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은 편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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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선거의 지역밀착형 정책선거化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2일)를 앞두고 지난 20년 지방자치의

긍정적 성과를 계승하고 부정적 성과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전개

- 1991년 전국시군구의회의원선거 실시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간 경쟁을 통한 발전

등 지방자치의 점진적 성과를 확인

행정사무권한 지방 이양 및 재정자립도 추이(2000~2009)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권한이양(확정 사무 수) 185 176 251 478 53 203 80 88 54 697

재정자립도(%, 전국평균) 59.4 57.6 54.8 56.3 57.2 56.2 54.4 53.6 53.9 53.6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여전히 지방재정구조의 취약과 중앙정당과의 갈등, 주민참여

제도 미흡 등 先進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

□ 민선 5기 지방선거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汎사회적 합의의 기회를 제공

- '세종시' 문제 등 관련 현안과 맞물려 '지역'이 상반기 정국의 키워드로

등장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복원하기 위한 맞춤형

처방과 대안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

- 정당공천제,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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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시행에 따라 지역밀착형 정책선거로 진전

□ 금번 지방선거는 2008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매니페스토

(manifesto)가 처음 적용되어 선거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

- 선거공약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매니페스토 시행으로 민선 5기 선거는

중앙의존형 조직선거에서 지역밀착형 정책선거로 변화

·후보자가 소속 정당과 개인의 명성, 네트워크보다 출마 지역의

문제와 해법 발굴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넓은 인맥에 기반을 둔 전문 선거운동원의 역할이 줄어들고 환경,

부동산, 복지 등 분야별 지역전문가가 새롭게 부상

- 지방선거를 2011년 총선, 2012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인식하는 與·野도

기존 어떤 선거보다 정책경쟁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

약속과 검증의 선거공학 '매니페스토(manifesto)'

▷ 매니페스토란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 일정과 예산 내역을 갖춘 선거공약'

- 어원은 '증거'란 뜻의 라틴어 마니페스투스(manifestus)로 1834년 英國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상대의 환심성 공약을 비판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제도화

▷ 한국은 2008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매니페스토를 제도적으로 수용

- 선거공약서 배포 및 이행절차와 재원조달 방안 제시를 의무화했고, 평가형식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언론기관·단체에 의한 공약평가와 그 결과 공표를 합법화

□ 지방선거는 정부가 親서민적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영향을

미칠 전망

- 민심을 반영하고 확인하는 선거과정을 통해 정국의 무게중심이 서민으로

이동하여 이러한 정국은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정부는 선거 이후 중도실용주의와 親서민 중산층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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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창출이 미흡한 경기회복

수출호조와 경기부양책으로 경기회복세 지속

□ 2010년 한국경제는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수출증대와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속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정상화 과정이 진행될 전망

- 2010년 경제성장률은 4.3%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

- 하지만 2010년 실제 GDP와 잠재 GDP 간의 실질 격차는 약 24.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격차의 해소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세계경제의 호황에 힘입어 'V자'형의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던

외환위기 당시에도 GDP갭(약 48.2조원)의 해소에는 2년이 소요

□ 2010년 연간으로는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의 속도가 점차 둔화되는

'上高下低'의 경기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주요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속에 따른 수출회복 및 기저효과로

상반기 중 전년동기 대비 6%의 성장이 예상(전기 대비 0.9%)

- 정부의 경기부양력 축소와 민간부문 회복 미흡으로 하반기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2.9%로 둔화될 전망(전기 대비 0.6%)

고용창출력 미흡이 민간주도 경기회복을 위협

□ 2010년 일자리 창출 폭은 10만개 내외로 예상되는데 일자리 창출 수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

- 실질GDP 1% 증가 시 약 9.1만명의 피용자가 창출되는 일반적 상황을2)

고려하면 2010년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미미

2) 한국은행 (2009).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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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와 카드버블 이후 회복기인 1998년과 2004년의 일자리창출

폭(각각 35.3만개와 41.8만개)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

□ 투자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나누기'의 영향과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축소도 고용회복의 걸림돌로 작용

- 투자확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불황형 실적

개선3)으로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의 본격적인 재개도 지연될 가능성

·투자부문의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15.0(2000년)→ 13.6(2005년)

→ 13.1(2007년)

- 한편,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기업들은 고용확대를 가능한 한

지연하며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축소될 예정

·2009년 약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던 '희망근로프로젝트'도 2010년

상반기에 종료될 예정으로 약 10만개 일자리 창출에 그칠 전망

□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려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회복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민간부문의 회복이 절실

- 소비 등 내수회복의 전제조건인 가계소득의 지속적 증가가 이루어지려면

기존 일자리의 유지뿐만 아니라 신규고용의 확대가 필요

- 체감경기 회복과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해 정부주도의 汎사회적 일자리

창출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3) 2009년 3/4분기 중 한국기업의 영업이익률과 부채비율 등으로 대별되는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3.0%로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에 비해 성장성이 취약한 불황형 실적개선의 모습을 시현

(한국은행 (2009. 12.). "2009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도자료)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738호

11

5. 효과적 출구전략의 모색과 신중한 추진

출구전략의 핵심은 '실시 시기와 방법 및 속도'

□ 글로벌 경제위기가 점차 진정되면서 대규모 경기부양조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및 환원 과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

- 2009년 3/4분기 GDP 성장률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0.9%)를

기록하는 등 한국은 매우 빠른 회복세를 시현

ㆍ한국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함에 따라 주가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2009년 3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4)

- 출구전략은 '실시 시기(timing)'에 따른 비용5)을 고려, 실물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순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경기의 재침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ㆍ뒤늦은 출구전략은 '저금리 +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초과유동성이

경기회복 시 대출증가로 나타나며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

ㆍ성급한 출구전략은 회복되고 있는 경제를 재침체시킬 우려가 높아,

쿠퍼효과6)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출구전략이 수립될 전망

경기부양용 비상조치에 따른 부작용

비상조치 비상조치에 따른 부작용

저금리,양적완화 ▷ 저금리, 양적완화 → 유동성과잉 → 물가상승, 자산버블 발생

재정지출
▷ 재정투입 → 재정수지 악화, 정부채무 누적 →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

▷ 재정투입 → 재정수지 악화 → 증세 가능성 누적 → 소비 억제

공적자금 투입 ▷ 공적자금 투입 → 은행, 기업 공기업화 → 시장기능 왜곡, 모럴해저드

4) 2009년 3∼12월 중 국내증시에서 외국인은 2008년 순매도 규모(34.6조원)에 육박하는 32.5조원을

순매수하여 주가상승을 견인했으며,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이어져 2009년 1∼

12월 중 외국인의 채권(현물) 순매수 금액은 52.8조원에 육박
5) 일반적으로 경기 재침체로 인한 폐해가 인플레이션의 폐해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 및 소비 등 민간

부문의 충분한 회복세를 관찰한 후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
6) 쿠퍼효과(Cooper effect)는 경기불황 시 확장적 정책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지만, 경기호황기의

긴축정책 효과는 비교적 단기에 나타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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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과 재정긴축은 신중하게 추진될 전망

□ 금융정책에서의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2010년 상반기부터 기준금리인상

여부가 신중히 검토될 전망

- 빠른 경기회복으로 금리인상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 불확실성

상존,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세 등으로 금리인상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

ㆍ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 등)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4%(2009년 11월) 수준에 불과

- 기준금리 인상은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관찰한 후 경기회복, 물가불안,

자산가격 상승 등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될 전망7)

ㆍ부동산 및 물가 안정화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출구전략의 시행

시기를 불가피하게 앞당겨야 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

□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2010년까지는 세출증가율이 세수증가율을 상회하는

재정확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재정건전화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

ㆍ통합재정수지는 2011년 흑자 전환, 관리대상수지는 점차 개선되어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2010∼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단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출증가율 2.6 5.1 5.0 4.1

세수증가율 -1.1 7.5 9.1 7.1

통합재정수지/GDP -0.4 0.2 1.2 1.9

관리대상수지/GDP -2.9 -2.3 -1.3 -0.5

주: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자료: 기획재정부 (2009.10.).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7)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이 2분기 이상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하고 물가상승률도 3% 이상으로 상승

하는 경우 기준금리를 0.25%p씩 점진적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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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축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전환기

중소기업 지원의 단계적 축소 예상

□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정부는 위기과정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전망

- 침체국면에서 보증만기 연장, 보증비율 상향 조정,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등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및 자생력 배양에 기여

ㆍ중소기업 연체율: 1.70%(2008년 말)→ 2.33%(2009년 3월)→

1.85%(2009년 10월)

- 그러나 한계기업까지 포함한 전면 지원조치가 지속될 경우 우량

중소기업의 활로에 걸림돌이 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될 우려

ㆍ2009년 3/4분기 현재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자

보상비율 1 미만인 제조업체가 전체의 32.7%8)

- 이에 따라 보증 만기연장은 2010년 상반기 말에 종료하고 보증비율도

하향 조정하는 등 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

ㆍ단,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패스트트랙 지원

연장(2009년 말→ 2010년 6월)처럼 지원조치가 연장될 가능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조치 및 향후 계획

지원 조치 향후 계획

보증만기 연장 2010년 6월 말 종료

보증비율 상향 조정
기존보증: 95%(2009년)→90%(2010년 상)→85%(2010년 하)

신규보증: 신용등급별 50~85% 차등 적용

장기 고액보증 감축 중단 보증 감축 재개(가산보증료 부과 등)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시행 2010년 6월 말 종료

자료: 관계부처합동 (2009.12.10.).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8) 한국은행 (2009.12.). "2009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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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우량 중소기업 지원을 병행

□ 정부는 지원조치를 축소하기 이전이라도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

-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조치를 2010년 상반기부터 제외하기로

하는 등 선별성을 강화할 방침

- 여신규모별로 3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작업이

2010년부터 상시 신용위험평가시스템으로 변화

ㆍ채권은행 자율에 의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에 따라 한계

기업의 퇴출이 불가피

- 또한 예대율 규제9) 방침으로 은행이 대출을 축소할 경우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까지 단계적으로 감소할 가능성

ㆍ은행 예대율(CD 제외): 118.8%(2008년 말)→ 112.4%(2009년 9월)

□ 반면 우량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기회가 늘어나고 조달금리도 하락하는

등 금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10년 중 국책은행 등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규모는 93.7조원

으로 2009년보다 5조원 감소하지만 우량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

ㆍ기존 보증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신용등급별로 보증비율에 차등을

두기로 함에 따라 우량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보다 용이

- 회사채 발행여건 개선, 우량기업 상장 활성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9) 금융위원회는 2010년부터 CD를 제외한 은행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되, 4년 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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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신ㆍ미디어 시장의 지형 변화

유무선 통합 및 他산업과의 융합이 본격화

□ 국내 통신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유무선 통합 新3강' 체제가 구축되고,

통신과 他산업이 융합됨에 따라 산업전반에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

- 2010년 1월 LG 통신계열 3사의 합병법인인 통합LG텔레콤(LG텔레콤

+LG데이콤+LG파워콤)이 출범함으로써 KT(KT+KTF), SK텔레콤

(SKT+SK브로드밴드)10)과 유무선 융합 주도권 확보경쟁이 심화

- 통신3사는 통신ㆍ방송ㆍ인터넷 융합 확대뿐 아니라 2010년에 이종산업

으로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통신과 他산업을 연계하는

사업모델 발굴이 급진전

ㆍKT는 유무선융합(FMC)11), SK텔레콤은 '산업생산성증대(IPE) 전략12),

LG텔레콤은 '탈통신 프로젝트'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

□ 통신사 및 휴대폰 제조업체의 스마트폰 시장 공략 강화, 정부의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 등으로 국내 무선 인터넷의 대중화가 진전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에 무선인터넷 요금제 정비, 무선 콘텐츠 육성

등을 통해 스마트폰 보급 확대(출시기준 현 14%→24%)를 지원할 계획

무선 인터넷 활성화로 인한 생활의 변화

▷ '손안의 PC'로 불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생활정보(교통·위치·뉴스) 및 오락 콘텐츠(음악·사진·영상)를 이용하고,

일상 및 업무 관리까지 해결하는 '호모 모빌리쿠스(Homo mobilicus)'족이 증가

▷ 장기적으로 교통, 의료, 교육, 유통, 쇼핑, 공공서비스 등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발굴이 확대되어 유선 인터넷이 가져온 것 이상의 변화를 초래

10) KT와 KTF는 2009년 6월에 합병하였고, SK텔레콤은 2008년 3월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 인수
11) FMC(Fixed Mobile Convergence)는 KT의 유선(QOOK)·무선(SHOW) 서비스를 융합한 서비스로, 2010년

까지 4Screen(휴대폰, 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대상 서비스를 통합해갈 계획
12) IPE(Industry Productivity Enhancement) 전략은 금융, 유통, 교육 등 타산업에 통신을 접목하여 他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신사업 전략이며, 그 첫 사업으로 스마트 러닝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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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시장에도 경쟁체제가 도입

□ 하반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신규 선정으로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

- 종합편성채널은 기존의 전문 케이블TV 채널과 달리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로 지상파 방송에 준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

- 주요 신문사, 케이블TV 업체, 통신업체, 대기업 등의 참여로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이 형성되고 기존 케이블TV 채널의 M&A 등이 추진

- 신규 방송사 진입으로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

多매체 간 융합 시너지를 추구하는 노력이 전개될 전망

□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미디어랩13)) 도입으로 지상파 방송 광고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방송사의 광고 판매 재량권이 확대

- 그동안 지상파 방송 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으로

판매대행을 해 왔으나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복수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피

- 헌법재판소는 2009년 말까지 법 개정을 권고했으나 미디어랩 도입

방식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여 2010년 2월 국회에서 논의 재개

- 몇 개의 미디어랩을 도입할 것인지가 핵심 관건으로 '1공영 1민영',

'1공영 다민영' 등이 주요 방안으로 논의14)

13) 미디어랩(Media Representative)은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
14) '1공영 1민영'은 공영 미디어랩(KOBACO) 외에 1개의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하여 공영방송 광고는
공영 미디어랩, 민영방송 광고는 민영 미디어랩이 전담하는 구조이며, '1공영 다민영'은 복수의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하여 민영방송 광고 판매에 대해 개별 방송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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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新3高, 新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한 기업경영

新3高 역풍의 가시화

□ 원화가치, 물가,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3高체제 진입으로 한국기업의

체감 환경은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와 괴리를 시현

- 과거 3高에 비해 그 속도가 빠르고 세계경제가 低성장세이기 때문에

기업의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

ㆍ유가상승은 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을 자극하고, 금리인상은 고용

불안과 실질소득 감소 추세 속에 내수부진을 심화시킬 가능성

- 3高 현상이 경기 재침체나 금융불안 재연 등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성 높은 리스크 요인임은 분명

ㆍ특히 원화강세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유가도 급등세이며, 금리

인상도 예상되어 기업은 다양한 리스크 대응책 마련이 필요

주력산업에서 해외기업의 협공: 선진기업의 압박과 신흥국 기업의 추격

□ 한국기업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던 국내시장에서 해외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한국기업의 지위를 위협

- 수입자동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승 중이며, 휴대폰 시장에도

스마트폰 위주로 해외기업의 진출이 활발

ㆍ도요타는 대표 차종인 '캠리'를 비롯해 '프리우스', 'RAV4' 등을

저가에 출시하며 한국시장에 본격 진출하여 한국시장 공략과 동시에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견제

- 가전시장에서도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기업의 진출이 확대

ㆍ중국 대표기업인 하이얼은 국내 와인셀러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3대 가전기업 진입을 목표로 시장공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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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로 인한 실적악화에 시달렸던 글로벌 기업은 각국 정부의 구제

금융 및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한국기업을 압박

- 歐美 시장의 더딘 회복을 만회하기 위해 신흥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

으로 나서고 있어 한국기업과의 충돌이 예상

ㆍGM은 파산보호 상황에서도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2009년

판매량이 전년 대비 67%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일본기업은 유례 없는 구조조정으로 경영효율을 극대화하고, 전략적

제휴 및 M&A를 통해 핵심 사업을 강화

ㆍ도시바, 엘피다 등 구조조정과 감산에 주력했던 일본 반도체기업은

글로벌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공격적인 설비투자로 한국기업을 위협

□ 견고한 내수시장을 가진 신흥국 기업은 자금난에 처한 글로벌 기업의

인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한국기업을 추격

- 대만의 기술력과 중국의 노동력 및 시장이 결합된 차이완(Chaiwan =

China + Taiwan)은 兩岸 간 시너지를 통해 한국기업을 빠르게 추격

ㆍLCD, LED, 태양광, 텔레매틱스 사업 등에서 협력을 추진 중이며,

2010년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체결 및 발효를 계기로

차이완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

- 인도기업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 중이며, 해외 M&A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추진하면서 한국기업과 경쟁

ㆍ타타자동차의 초저가차 나노(Nano)는 예약주문량이 30만대가 넘을

정도로 인기이며, 유럽(2011년)과 미국(2013년)에도 수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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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베이비 붐 세대 은퇴의 본격화

베이비 붐 세대 은퇴 시작

□ 베이비 붐 첫 세대인 1955년생 약 10만명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2018년

까지 133만명이 55세 정년을 맞을 전망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베이비 붐 세대

(1955~1963년)의 퇴직이 본격화

ㆍ기업정년을 60세로 권고하지만 55세 정년이 42.9%로 가장 많음15)

베이비 붐 세대의 55세 정년 퇴직자 (2010~2018)

구분
추정인구

(2010년)

임금근로자 55세 정년퇴직자

비율(%) 인원(명) 연도 인원(명)

합계 7,125,437 43.7 3,117,048 2010∼2018 1,337,213

1955년 생 663,319 34.5 228,845 2010 98,174

1956년 생 708,728 42.6 301,918 2011 112,952

1957년 생 742,633 42.6 316,362 2012 135,719

1958년 생 784,111 42.6 334,031 2013 143,299

1959년 생 823,550 42.6 350,832 2014 150,506

1960년 생 848,690 42.6 361,542 2015 155,101

1961년 생 858,141 47.9 411,050 2016 176,340

1962년 생 854,550 47.9 409,329 2017 175,602

1963년 생 841,625 47.9 403,138 2018 172,946

주: 55세 정년퇴직자는 55세 정년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비율(42.9%)을 적용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경제활동조사, 2009; 현대경제연구원 (2009.7)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활용

□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으로 복지부담 급증과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조세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연금급여, 노인

의료비, 복지비 등은 급증하여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우려

15)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기업에서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2007년 노동부가 기업 1,95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 55세가 42.9%

(611개)로 가장 많고 58세 정년 23.4%(333개), 60세 이상 정년 16.5%(235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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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령자의 은퇴는 소득수준하락으로 인한 저축의 감소, 투자위축

등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정년연장,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맞아 정년연장 및 의무화와 관련한

정책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

- 정년을 연금수급 시기인 60세까지 의무화하거나 연장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

ㆍ노동부는 2009년 12월 새해업무보고에서 2010년 정년연장을 위한

노사민정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정년보장과 고령자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공급적

임금체계 개선, 정부의 지원 그리고 노사 공감대 형성이 과제

□ 기업차원에서는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중고령자의 일자리

유지가 적극 모색될 전망

- 일정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적극 활용

ㆍLS전선(2007년), 한국전력(2010년)은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

- 적합한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유연화로 베이비 붐 세대를 재활용

ㆍ필요시 중고령자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주 4일 근무제, 1일

6시간 근무제 등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재고용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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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가문화의 親환경·고급化

여가의 질적 향상

□ 몸소 체험을 하는 여행과 아울러 환경, 지역경제 등을 고려하는 책임

있는 여가활동이 더욱 확대

- 생태탐방로, 슬로시티 등을 방문하는 親환경 여가활동이 늘어나는 경향

- 여행자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건전하게 소비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여행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ㆍ환경오염, 현지인 착취구조 등 소비적 여행의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공정여행(fair travel)이 여행상품으로 등장하기 시작

대중관광이 유발하는 환경피해

▷ 여행자는 1일 평균 3.5kg의 쓰레기를 남기고,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주민 1인이

사용하는 양의 30배에 달하는 전기를 소비

▷ 고급호텔 객실 하나에서 1일 평균 1.5톤의 물을 사용하고, 스키장 인공설 제설에

지역 물 사용량의 30%가 소요

□ 의료관광,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 Exhibition: 전시

컨벤션), 요트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가시장이 확대

- 1억 연봉 10만명 시대에 여가에서도 남과 다른 소비를 추구하는

활동(요트, 승마 등)이 대두할 것으로 전망

- 외래 관광객에게 의료관광, MICE 등 명품여행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

ㆍ주요 대형병원이 2010년을 해외환자 유치 등을 위한 '의료세계화의

원년'으로 삼고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예정

ㆍG20 정상회담과 그 유관회의, IMF 아시아 콘퍼런스 등의 다양한

국제회의 개최를 계기로 새로운 MICE 메카로 도약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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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광객 2천만 시대의 개막

□ 경기회복과 환율하락이 본격화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전망

- 高환율과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연기되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2008년

(1,20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저렴해지는 여행비용과 남아공 월드컵 등 국제적 이벤트도 해외여행

수요를 자극

ㆍ국제선 항공권 발권수수료 자유화(수수료 7%→0%)와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 진에어 등) 해외취항 확대로 해외여행 비용이 절감

ㆍ굵직한 국제 이벤트가 해외여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벤쿠버 동계올림픽(2월), 상하이 엑스포(5월~10월), 남아공 월드컵

(7월~8월), 싱가포르 유스올림픽(8월), 광저우 아시안게임(11월) 등

□ 환율효과에 따른 기회요인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지만 중국 무비자,

일본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방한 관광객이 8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

- 정부는 중국 관광객 30일간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

- 일본의 경제회복 속도가 완만히 증가함에 따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전망

□ '2010∼2012 한국방문의 해'와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

- 다양한 국제행사를 통해 한국관광의 브랜드 가치가 제고

ㆍG20 정상회의(11월), 2010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전남 F1 그랑프리

(10월), 한류축제(9월), 세계음식관광축제(10월) 등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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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1. 5 1. 6 1. 7 1. 8 1. 11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1,140.50

92.43

1,136.40

91.67

1,135.40

92.36

1,130.50

93.51

1,119.80

92.56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5.48

4.36

5.54

4.43

5.44

4.32

5.47

4.36

5.38

4.27

주가지수(KOSPI, 종가) 1,690.62 1,705.32 1,683.45 1,695.26 1,694.12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9월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5.2

4.7

8.2

5.1

5.1

9.3

2.2

0.9

-2.0

3.2

1.5

10.4

..

..

..

..

..

..

..

..

..

제조업생산 증가율1)

평균가동률

8.7

80.0

7.1

80.1

3.0

77.2

11.5

80.2

0.4

77.3

18.6

77.3

..

..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3.5

82.7

0.02

3.2

78.3

0.02

3.2

76.9

0.03

3.4

82.6

0.02

3.2

79.9

0.02

3.3

81.9

0.04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2.5 4.7 2.2 2.0 2.4 2.8

수출(억달러, FOB)2)

(증감률)

수입(억달러, CIF)

(증감률)

3,254.7

(14.4)

3,093.8

(18.4)

3,714.9

(14.1)

3,568.5

(15.3)

4,220.1

(13.6)

4,352.8

(22.0)

339.3

(-9.4)

297.5

(-24.6)

339.6

(-8.5)

303.4

(-16.0)

340.7

(18.1)

294.6

(2.1)

362.4

(33.7)

329.4

(24.0)

경상수지(억달러) 53.9 58.8 -57.8 40.5 47.6 42.8 ..

외환보유액(억달러) 2,389.6 2,622.2 2,012.2 2,542.5 2,641.9 2,708.9 2,699.9

총대외지불부담3)

(억달러)
2,601 3,832 3,779 3,975 .. .. ..

1) 통계청 (2009. 12. 30.) “2009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2) 지식경제부 (2010. 1. 1.) “2009년 수출입 동향 및 2010년 수출입 전망”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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